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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쇄

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(지사장 조정옥)는 8월 11일 영주봉화지사 지사장실에서 (사)한국여성농업
인영주시연합회에 작업모와 냉감타월 약 100만원 상당의 무더위 예방용품을 전달했다.

 

이번 기부는 영농철 무더위에 노출되는 지역 농업인들의 건강한 영농활동을지원하고, 폭염에 따른 온열
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. 전달된 물품은 농업인들이 야외 농작업 시 햇볕과 더위에 대응
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.

 

조정옥 영주봉화지사장은 "농업인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안전하게 영농활동을 이어가는 데 이번 물품이
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”며 “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살피어 현장에 도움이 되
는 활동을 이어가겠다”고 말했다.

권대현 (youngju@newsn.com)

26. 8. 13. 오후 2:11 한국농어촌공사 영주·봉화지사, 영농기 맞이 농업인 무더위 예방용품 전달

w w w.yeongjunew s.co.kr/f ront/new s/icmsNew sPrint/view.do?articleId=ARTICLE_00043979 1/1


